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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사이버불링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이뤄지는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 실태는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의 

피해/가해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특성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했다. 아울러,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가해경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가운

데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결속형 매체의 이용정도가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경험에 정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블로그나 트위터 등 교량형 매체의 이용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는 정적

인 영향을 줬지만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속형 

매체에서 사이버불링이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이버불링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강화, 사이버불링

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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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우리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지형을 바꿔놓고 있다. 소셜미디어

를 통해 관심 있는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이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상

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개인의 일상사를 

털어놓음으로써 기존의 혹은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지 정치적 의견을 게재하고 정치적 행

동을 할 수도 있다(김성태, 김여진, 최홍규, 김형지, 2011).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개인

들 간의 관계망 확장에 용이한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 중심으로 

조직된다는 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나 관심사에 의해 형성된 초기의 웹사이트들과 다

르다(Boyd & Ellison, 2008). 즉 소셜미디어는 개인적 상호작용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개인이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는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대통령 선거캠페인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트위터는 오프라 윈프리, 샤킬 오닐 등 유명인들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확

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2009년 5월 김연아 선수가 트위터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수가 늘었고 이후 소설가 이외수와 방송작가 김수현 등 유명인들의 

트위터 개설이 이어지면서 트위터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이광수, 조연아, 

김성일, 2009). 한국의 트위터 인기순위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스포츠 스타, 가수, 정치

인 등 유명인들의 트위터가 상위에 랭크돼 있을 정도다(안재민, 2009). 또한 트위터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아이폰 등 스마트 폰의 도입과 확산으로 트위터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아이폰 사용자 3명 중 2명 꼴로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이광수 외, 2009).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

셜미디어 이용자수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2012년 3월 

가입자수가 4,2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12). 

이처럼 가파르게 성장한 소셜미디어는 사회자본을 증진하기도 하고(고상민, 황보환, 

지용구, 2010; 심홍진, 황유선, 2010; 최영, 박성현, 2011; Valenzuela, Park & Kee, 

2009)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송경재, 2011; Kushin & Yamamoto, 2010; Vitak et 

al., 2011; Zuniga, Jung & Valenzuela, 2012)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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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시문제(Debatin, Lovejoy, Horn & Hughes, 2009)나 허위정보의 확산(이창호, 김

은국, 최영재, 2012), 관계의 피상성이나 중독(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2012) 등 그 

역기능도 만만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

르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등교거부, 학업중단, 자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서울신문, 2012; 천지

일보, 2012).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한 여고생은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통해 십여명의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등 집단따돌

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천지일보, 2012). 또한 아이

돌그룹 티아라의 왕따사건을 모방해 초등학생들 사이에 일명 ‘티아라놀이’가 유행하기

도 했다. 이 놀이는 친구 한명을 왕따로 지목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이 친구

를 괴롭히는 행위이다(천지일보, 2012). 인터넷을 넘어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 활용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불링이 심해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전파력이 강해 상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인태, 2012; Parris, Varjas, Meyers & Cutts, 2012). 게다가 언제 

어디서든 이용가능하고 시공간적 제약을 훨씬 덜 받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활

용하게 되면서,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의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른 사이

버불링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상수(2011)의 지적대로 아

직까지 사이버불링에 관한 전국적 조사가 국내에서 이뤄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의 실태를 살펴보고,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적 특성이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 262 -

Ⅱ. 이론적 논의

1. 사이버불링의 개념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이메일, 채팅룸, 소셜네트워킹사이트(SNS) 등을 이용하

여 동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다(Patchin & Hinduja, 2011). 즉 사

이버상에서 문자, 사진, 메시지 등을 통해 누군가에 대해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집단

적으로 따돌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형은 크게 단문문자, 사진 혹은 동영상, 보이스메일, 이메일, 

채팅방,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SNS 사이트, 온라인게임의 상호작용공간 등을 통한 

행위유형으로 분류된다(임상수, 2011). 

사이버불링은 면대면 상황이 아닌 익명성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괴롭힘과 다르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공간을 

통해서는 면전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익명성을 이용해서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은 물리적 공간에 규제받지 않고 일어난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

일한 물리적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는 전통적인 괴롭힘과 다르다. 사이버불링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고 사이버공간에 보다 오래 남기 때문에 그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Parris et al., 2012). 

이러한 특성 때문에 SNS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집단 괴롭힘이 최근 심각한 청

소년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학교 왕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

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학교폭력은 이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이버상의 괴롭

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조희정, 2012).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누군가

를 괴롭히는 행위, 즉, 누군가에 대해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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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불링의 실태

국내의 경우 최근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 대

체로 2008년부터 사이버불링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Dehue et 

al., 2008; Li, 2010; Patchin & Hinduja, 2011; Smith et al., 2008). 

네덜란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 가량의 학생들이 인터넷

을 통해 누군가를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고, 22%의 학생들은 누군가에 의해 최소한 

한차례는 인터넷을 통해 불링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Dehue et al., 

2008). 성별로 봤을 때, 남학생들은 불링가해경험이, 여학생들은 불링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또한 인터넷상의 불링은 전통적 불링과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다시말해, 물리적 공간에서 불링가해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불링가해경험도 높았다. 또한 물리적 공간에서 불링피해를 많이 당할수록 인터넷 상

에서도 불링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부모조사도 병행했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사이버불링에 관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hue et al., 2008).  

영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통적 불링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불링 간에 관련성이 높았다(Smith et al., 2008). 또한 여학생들이 전통적 불링과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불링과 다르

게, 사이버불링은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Smith et al., 2008). 

미국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의 응답자들은 지난 한달 동안 두 번 

이상 사이버불링가해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Patchin & Hinduja, 2011). 

반면, 전통적 불링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였다. 이 연구에서도 

전통적 불링과 사이버불링 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Patchin & Hinduja, 2011).

캐나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원인으로 대다수의 학

생들이 재미와 가정문제를 꼽았다(Li, 2010). 즉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의 심각성

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학교나 가정에서 사이

버불링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교사나 상담원에게 알리겠느냐는 질문에 80% 

가량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

들이 학교가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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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말했다(Li, 2010).

이 같은 외국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사이버불

링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적 불링과 사이버불링 간에도 높은 상관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전통적 불링경험이 사이버불링경험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

과학기술부가 2012년 실시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2.3%

가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즉 청소년 

10명 중 1명 가량은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셈이다. 피해유형별로는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37.9%)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채팅,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욕설과 비방(13.3%), 집단따돌림(13.3%)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이 2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장실, 복도가 9.6%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7.7%에 달했다. 이

처럼 청소년에게 익숙한 디지털 기기를 통한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중요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그간 사이버폭력을 주제로 한 조사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다(김경은, 

윤혜미, 2012; 김경은, 최은희, 2012; 김대권, 2006; 남재성, 장정현, 2011; 성동규, 김

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유상미, 김미량, 2011), 하지만, 사이버불링을 주제로 한 

조사연구는 최근 사이버불링의 실태를 부분적으로 파악한 논문 몇 편이 발표되었을 

뿐(오은정, 2010; 이성대, 황순금, 염동문, 2013; 이인태, 2012) 전국적인 조사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다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은정(2010)은 2010년 3월 경기도 지역에서 임의표집한 2개 중학교 509명을 대상

으로 한 조사에서, ‘인터넷, 이메일, 핸드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와 ‘인터넷, 이메일, 핸드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 괴롭힌 적이 있다’의 문항으로 

사이버불링 피해, 가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4.1%, 가해경험이 4.7%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은 여학생들에게서, 가해경

험은 남학생들에게서 더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오은정, 2010). 경남 의령군 소재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이버불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209명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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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은 31.1%,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은 25.8%로 나타났다(이성대 외, 

2013). 이인태(2012)는 2011년 8월 경기도 지역에서 지역 및 도농간 분포를 고려하여 

임의표집한 6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학교 고

학년 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26.1%, 가해경험이 21.5%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이인태, 2012).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사이버불링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들은 일부 지역의 몇몇 

학교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여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한국사회 전체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사이버

불링이 발생한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실태를 묘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경험

의 실태가 성별, 교급별, 부모학력별, 부모 직업유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사이버불링

앞서 논의한대로, 사이버불링 피해/가해의 원인에 대해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이버불링 가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중학생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긴장과 좌절을 많이 겪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Patchin & Hinduja, 2011). 즉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거나 가족과의 불화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한 연구결과에서도, 교우관계가 안 좋거나 학업스트

레스가 심할수록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따라서, 학생들의 좌절이나 분노를 통제하거나 억

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와 관련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Accordino & Accordino, 2011).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깝지 않을수록 사이버불링피해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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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앞의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증가하고 있

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

이론 중 일상활동이론(Cohen & Felson, 1979; Cohen, Klugel & Land, 1981)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Cohen과 Felson (1979)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따르면, 비행의 

발생을 비행가해자의 특성에서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비행이 발생하려면 동기

화된 가해자(motivated offender), 적합한 피해자(suitable target), 보호력의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hip)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한다(Cohen & Felson, 

1979). 즉 동기화된 가해자가 가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에 적합한 피해자를 찾은 경우에 비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발전시켜 Cohen, Klugel and Land(1981)는 가해자와의 근접성(proximity), 비

행대상의 매력성(attractiveness), 비행위험노출(exposure), 보호력 부재(the absence of 

guardianship) 이 네 가지를 비행발생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즉 잠재적 피해자가 ① 동

기화된 가해자와 근접해 있거나 ② 화려한 액세서리, 많은 현금, 고가의 물건 등을 

지니고 있거나 ③ 집밖에서 밤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개인의 일상생활패턴

이 비행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④ 가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력이 없는 상

황일 경우 비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이 논문의 관심사인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

해/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적용시켜보면, 경찰력 등 보호력이 있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보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이버 상에서(보호력의 부재), 또한 매력적인 사이버

불링의 잠재적 피해자가(비행대상의 매력성)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소셜미디어에 접

속해 잠재적 가해자와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가해자와의 근접성) 사이버불링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소셜미디어 

이용시간(비행위험에의 노출)이 길면 길수록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에서도 채팅룸이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고(Accordino & Accordino, 2011),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Smith et 

al., 2008) 사이버불링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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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이론은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이뤄지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미디어플랫폼(위키백과 참조)이긴 하지만 개인간의 

연결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가령, 누구와도 관계맺기가 가능한 트위터와 달리 페이스

북에서는 친구요청을 승인해야만 그 친구와의 교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특성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두 8가지 

소셜미디어를 크게 교량형과 결속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1). 즉 블로그, 트위터, 

팟캐스트, 유튜브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하고 관계맺기가 비교적 자유로우

며 약한 유대에 기초해 있어 교량형 소셜미디어로 분류하였다. 또한 미니홈피, 미투

데이, 페이스북, 카카오특은 친구요청을 수락해야만 상대방과 교류가 가능한 매체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집단내 결속을 

두텁게 하는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어 결속형 소셜미디어로 묶었다. 

앞서 논의했듯이, 마이스페이스2)와 같이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이 집단내 결

속을 다지는 성향일수록 소셜미디어 이용시간(비행위험에의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결속형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버불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내의 경우 소셜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불링의 실태

에 대한 대규모 전국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및 대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

1) 최영․박성현(2011)은 사회자본과 관련한 논쟁을 중심으로 트위터를 개방형 SNS로, 싸이월드를 

폐쇄형 SNS로 구분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폐쇄형이란 용어보다 교량형/결속형이란 용

어를 쓰기로 한다.

2) 마이스페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로 국내의 미니홈피처럼 자신만의 공간을 구성하여 

글이나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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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특성별로 분류

한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사이버불링 피해/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

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별, 교급별, 부모 학력수준별, 부모 직업유무별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가해경험의 실태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네트워크특성별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은 사이버불링피해/가해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수행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

태 연구󰡕 과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의 남녀 고등학생(1∼3학년) 

및 대학생(1∼4학년)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의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즉 고등학생의 경우 전국을 16개 시도와 학교계열(일반계, 전문계)로 층화한 뒤 규모

비례확률표집법을 적용하여 조사대상학교수(88개교)를 결정하였다. 이후 한 학교당 한 

한급씩 면접원이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일반대/전문대 학생수를 고려하여 모두 76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전문대의 경우 각 학교당 24명, 일반대의 경우 48명을 성, 학년, 전공을 고려하여 추

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1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고등학생 2,574명, 대학생 2,302명 

등 총 4,876명이다. 이 중 남학생이 2,496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대학생의 

경우 인문․사회전공이 33.1%, 이공․의학 34.0%, 예․체능 32.9% 등 전공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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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배경 인원수 퍼센트

교급별
고등학생 2,574명 52.8%

대학생 2,302명 47.2%

성별
남 2,496명 51.2%

여 2,380명 48.8%

가족유형

양부모 4,276명 88.0%

한부모 420명 8.6%

조손가정 41명 .8%

기타 122명 2.5%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대도시 1.115명 43.3%

중․소도시 647명 25.1%

읍․면지역 812명 31.5%

전공

(대학생의 

경우)

인문․사회 763명 33.1%

이공․의학 782명 34.0%

예․체능 757명 32.9%

3. 주요 변인 

1) 사이버불링변인

사이버불링변인은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경험으로 크게 구분해 측정했다. 먼저 피

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소셜미디어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

이 있는지, 자신을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각각 질문했다3). 각 질문에 있다고 답하면 1점을, 없다고 답하면 0점을 부

여하였다. 또한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소셜미디어 상에서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는지,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는지,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는

지 각각 질문했고 각 질문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을 부여하

3) 질문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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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따라 사이버불링변인은 크게 사이버불링피해와 사이버불링가해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의 값을 합쳐 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

은 3이다. 사이버불링피해변인의 평균값은 .46, 표준편차는 .76으로 나타났고 가해변

인의 평균값은 .63, 표준편차는 .90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

본 연구에 사용된 배경변인은 성(남학생/여학생), 교급(고등학생/대학생), 가정의 경

제적 수준, 부모(아버지/어머니)의 학력수준, 부모(아버지/어머니)의 직업여부 등이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0, 여성은 1을 부여하였고 교급의 경우 고등학생은 0, 대학생은 

1로 코딩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매우 못산다 ∼ 7=

매우 잘산다). 부모학력의 경우 본래 7점 척도로 구성(1=학교안다님∼7=대학원졸업)돼 

있었는데 전문대이상과 고졸이하로 이분화 하여 리코딩하였다(전문대이상=1, 고졸이하

=0). 부모직업의 경우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각각 코딩하였다. 

3) 네트워크특성별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먼저, 이 연구가 정의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정

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 상호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앞

서 언급한대로 블로그, 미니홈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모두 8가지가 소셜

미디어의 범주에 포함됐다. 각각의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해당 소

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지로 측정했고 6점 척도로 구성돼 있다(0=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5=2시간 이상 이용한다). 따라서, 교량형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은 블로그, 트위터, 

팟캐스트, 유튜브 등 4가지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의 평균으로 측정하였고 결속형 소셜

미디어이용시간은 미니홈피, 미투데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4가지 소셜미디어이용

시간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교량형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의 평균은 .55, 표준

편차는 .60, 결속형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의 평균은 1.42, 표준편차는 .8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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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의 실태 

먼저,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피해분포를 살펴본 결과, 그림 1에 나타

난바와 같이 사이버불링피해를 당해본 적이 없는 학생은 전체의 68.1%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불링피해를 한번이라도 겪어본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1.9%로 나타났다. 세 

가지 피해유형 중 어느 한 가지를 경험한 응답자는 19.2%, 두 가지 유형을 경험한 

응답자는 10.6%, 욕설, 놀림, 따돌림 등 세 가지 피해를 모두 당한 응답자는 2.2%였다. 

68.1%

19.2%

10.6%

2.2%

.%

10.%

20.%

30.%

40.%

50.%

60.%

70.%

0 1 2 3

그림 1. 사이버불링피해척도분포

사이버불링가해분포를 살펴본 결과, 그림 2에서처럼 사이버불링을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의 61.9%로 나타났고 38.1%의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이

버불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 272 -

61.9%

17.7% 15.9%

4 .5%

.%

10.%

20.%

30.%

40.%

50.%

60.%

70.%

0 1 2 3

그림 2. 사이버불링가해척도분포

각 피해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4.9%가 소셜미디어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고, 18.1%가 소셜미디어상에서 놀리는 글을 본 적

이 있으며, 3.8%는 소셜미디어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표 2 참고). 한편,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가해실태를 살펴본 결

과, 전체응답자의 38.1%가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어떤 방식으로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29.0%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

고, 27.2%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으며, 6.8%는 소셜미디어를 통

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보

다 가해경험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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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경험

사이버불링 문항 없다 있다 전체

피해

소셜미디어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75.1% 24.9% 100.0%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81.9% 18.1% 100.0%

소셜미디어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96.2% 3.8% 100.0%

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71.0% 29.0% 100.0%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72.8% 27.2% 100.0%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93.2% 6.8% 100.0%

성별, 교급별, 부모 학력수준별, 부모 직업유무별로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경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이버불링피해의 경우, 성별 차이만 통

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는 더 많이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표 3 참고).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차이

평균 표준편차

교급
고등학생 .46 .74

F=.335
대학생 .47 .79

성
남 .56 .81

    F=79.961***
여 .36 .69

아버지학력
전문대 이상 .46 .76

F=.339
고졸 이하 .47 .78

어머니학력
전문대 이상 .46 .75

F=.100
고졸 이하 .46 .77

아버지직업
유 .46 .76

F=.107
무 .44 .74

어머니직업
유 .47 .76

 F=3.191
무 .43 .7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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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의 경우, 교급별, 성별, 어머니 직업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표 4 참고). 즉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차이

평균 표준편차

교급
고등학생 .70 .93

   F=31.76***
대학생 .55 .86

성
남 .70 .95

   F=37.26***
여 .54 .84

아버지학력
전문대 이상 .61 .90

F=.376
고졸 이하 .63 .90

어머니학력
전문대 이상 .60 .89

F=.803
고졸 이하 .63 .90

아버지직업
유 .62 .90

F=.028
무 .61 .89

어머니직업
유 .65 .91

  F=8.21**
무 .56 .86

**p<.01, ***p<.001

2. 네트워크 특성별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특성별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교급별, 가정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직업, 사이버불링 가해경

험을 통제변수로 하고 네트워크특성별(교량형/결속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독립변

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인들은 전체 변량의 28.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5.892, p<.001, R-square=.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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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이버불링피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배경변인인 

학력이나 직업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많

은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관심사인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교량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과 결속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모

두 사이버불링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

량형 소셜미디어 보다 결속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이버불링피해를 더 겪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네트워크특성에 따른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등이 사이버불링 피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157 .076 　

성별(여자=1) -.134 .022 -.087***

교급별 (대학생=1) .025 .023 .016

가정의 경제수준(1∼7) -.029 .010 -.040**

부모학력

아버지학력

(전문대이상=1)
-.011 .026 -.007

어머니학력 (전문대이상=1) .030 .027 .019

부모직업
아버지직업 (있다=1) .110 .065 .024

어머니직업 (있다=1) -.006 .023 -.003

사이버불링가해경험 .432 .012 .50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교량형 소셜미디어 .039 .019 .031*

결속형 소셜미디어 .058 .015 .063***

  R 제곱 = .281

*p<.05, **p<.01, ***p<.001

다음으로 네트워크특성에 따른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교급별, 가정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직업, 사이

버불링 피해경험을 통제변수로 하고 네트워크특성별(교량형/결속형)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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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모형 역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인들은 전

체 변량의 2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44.722, p<.001, R-square=.279). 

표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사이

버불링가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직업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가해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교량형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속형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사이버불링 가해경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75, p<.001). 

표 6 

네트워크특성에 따른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등이 사이버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상수) .356 .089 　

성별 (여자=1) -.074 .025 -.041**

교급별 (대학생=1) -.197 .027 -.110***

가정의 경제수준(1∼7)  .012 .012  .015

부모학력

아버지학력

(전문대이상=1)
 .019 .030  .011

어머니학력

(전문대이상=1)
-.038 .032 -.021

부모직업

아버지직업

(있다=1)
-.057 .076 -.011

어머니직업

(있다=1)
 .053 .027  .027

사이버불링피해경험 .587 .016  .504***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교량형 소셜미디어 -.039 .022 -.027

결속형 소셜미디어 .080 .017  .075***

  R 제곱 = .27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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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이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특성에 따라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전국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무

엇보다도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

버불링 현황을 대규모 조사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

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을 조사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먼저,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를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났듯이, 10명 중 3명 가량은 

사이버불링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4명 정도는 사이버불링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불링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가해경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흥미롭다. 이는 앞서 논의한 외국의 사례와 

다른 것으로 우리사회에서는 남학생들이 사이버불링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사이버불링 가해와 피해 경험이 더 많다는 것

은 이성대 외(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여학생

들이 남학생들보다 비교적 건전한 사이버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에 비해 아직 미성숙한 고등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매

개로 한 사이버불링에 더 취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피해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았고, 사이버불링 피해를 많이 당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 가해에 참여할 가

능성이 높았다. 표 5와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이버불링피해변인은 사이

버불링가해경험을, 사이버불링가해변인은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을 가장 잘 예측하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성동규 외, 2006; 이성대 외, 2013; 

Accordino & Accordino, 2011)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이버불링피해와 가해경험 

간의 높은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

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물리적 폭력이나 따돌림과 마찬가지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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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폭력의 경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부분적으로 

중첩돼 있으며 상호 관련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 가해자의 일부가 피해자가 되기

도 하며 피해자의 일부가 가해자가 되는 특성이 발견됐다(박순진, 200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8가지 소셜미디어를 교량형/결속형 네트워크구조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미니홈피, 미투데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결속형 소셜미디

어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동시에 

사이버불링 가해행위를 할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블로그나 트위터 등 교량형 

매체보다는 결속형 매체에서 사이버불링이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

고 있다. 다시말해, 친한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고 가벼운 일상을 공유하는 매체일수

록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의 구조나 특성에 따라 

사이버불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즉 관계

맺기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소통구조를 가진 소셜미디어보다는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및 확장이 용이한 소셜미디어가 사이버불링에 취약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

다. 하지만, 교량형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피해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매체에서도 사이버불링을 당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대로라면 교량적 소셜미디어

보다 결속적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앞의 서론에서 소개한 몇 가지 국내의 사이버불링 피해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극단적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2년 3월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이버따돌림이 처음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포함되었다4). 

4) 이 법에 따르면,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

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

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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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청소년교육 등 후속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서 사이

버따돌림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이버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증거자료를 어떻게 모아놓

아야 하는지, 피해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

고 있고,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예방방안이나 처벌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이창

호 외, 2012). 따라서, 사이버따돌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뿐 아니라 

사이버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기초적인 대응방안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아울러, 사이버불링도 돈을 빼앗거나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물리적 폭

력과 마찬가지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교사나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사이버불링연구센터의 노력은 우리사회가 참고할만하다. 이 센

터는 사이버불링에 대응하는 10가지 팁5)을 제시하면서 청소년층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경찰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근절방안 및 대응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최근 사이버불링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몇 년전부터 사

이버불링이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1월 한 여학생이 페이스북과 트위

터를 통해 동료 여학생들의 집단적인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면서 불링 관련 법

률과 별개로 사이버불링을 따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

다(임상수, 2011). 미국의 사이버불링연구소(Cyberbullying Research Center)에 의하

면, 2012년 6월 현재 미국 50개 중 49개 주가 따돌림과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있고 

전체 50개주 가운데 14개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오리건주 등)는 사이버불링에 관한 

내용을 따돌림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다. 가령, 하와이주의 경우 자녀가 불링이나 사이버불링을 저지르게 되면, 그 자녀

와 부모는 1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처럼 미국은 사이버불링에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매우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사이버불링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앞서 살핀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초 학교폭력실태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물리적 폭력이나 따돌림에 초점을 둬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

5) 10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① 사이버불링에 관해 누군가와 대화하라. ② 괴롭히는 자들을 무시

하라. ③ 결코 복수하지 마라. ④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당장 멈추라고 말하라. ⑤ 웃어라. 

⑥ 불링에 관한 모든 증거를 모아라. ⑦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 ⑧ 

피해사실을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알려라. ⑨ 결코 따돌림에 관한 메시지를 남에게 보내지 말라. 

⑩경찰에게 연락하라. (출처: 사이버불링연구센터 홈페이지(www.cyberbullying.us)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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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불링의 실태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이버불링의 유형이나 원인 등에 대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언론학회(2013)가 최근 초, 중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가량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서 청소년들의 주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의 채팅

과 게임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카카

오톡을 통한 채팅이용이 늘면서 사이버불링의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사회

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불링이 낯선 현상이지만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의 확산속도

에 비춰볼 때 우리도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다.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실태를 대규모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에 

따라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하지만, 사

이버불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연

구에서 제시된 학교생활만족도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애착 등의 변인을 사용해 사

이버불링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사이버불링피해 및 가해

경험을 유무에 따라 측정한 나머지 그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

울러, 사이버불링과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따돌림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다. 즉 온라인 상에서의 따돌림 경험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따돌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과연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매개해 일어나는 사이버

불링에 초점을 뒀지만 사이버불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동영상, 이메일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따돌림의 실체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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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ion of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cyber bullying by youth 

: A focus on network characteristics  

Lee, Changho*․Lee, Kyeongsang*

Recently, cyber bullying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but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studies on this issue.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dealing with cyber bullies or the victims of cyber bullying in the context of social 

media.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tent of both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cyber bullying by conducting a survey o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it analyzed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on cyber bullying. This paper also suggested several policy measures to prevent 

cyber bully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revealed that boys are both more 

engaged in cyber bullying and victimized by it than girls. The extent of the use 

of closed social media such as Kakaotalk and Facebook focused on the relations 

affected by cyber bullying and victims positively. On the contrary, the extent of 

the use of bridging social media such as Blogs or Twitter did not have an effect 

on the experiences of victims, but on cyber bullying. This result suggests that 

cyber bulling often occurs within those forms of social media whose features are 

related to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relationships. Regarding measures to 

prevent cyber bullying,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ion on cyber bullying, how 

to  confront it when it occurs, punishments for cyber bullies, and conducting 

survey on cyber bullying experiences are all necessary. 

Key Words : cyber bullying, social media, SNS, network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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